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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VC관, 7월부터 새로 태어난다
- 7월부터 PVC관 개정 표준 시행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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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VC(경질염화비닐)관은 주로 오 • 배수관, 수도 

관, 토목용 하수관 등으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 

어 거의 모든 가정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친숙 

한 배관재 이다. 국민 실생활 전반에 쓰이는 중요 

한 배관재인 만큼 제조사는 PVC관의 품질관리 

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업폐기물 

등을 섞어 만들어 인장강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

저질 • 불량 PVC관이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 

어 부식, 파손, 노후화로 인한 누수, 토양 및 식 

수오염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.

기술표준원이 정기적 인 시판품조사를 실시하고 

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질 • 불량 PVC관이 사라지 

지 않았고 ‘08년 시판품조사에서는 KS인증을 받 

은 39개 업체 중 43%에 해당하는 17개 업체의 

일부 제품들이、치명 결함、판정을 받아 근본적 

인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PVC관 관련 KS표 

준을 대수술하기 에 이르렀다.

’ 09년 초부터 일반용 PVC관 관련 KS표준의 개 

정*과 시판품조사 강화 등의 품질관리를 통한 저 

질 • 불량 PVC관의 제조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

있는 방안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한다. 개정 표 

준에 따르면 우선 지금까지 보아왔던 회색 PVC 
관은 흰색으로 바뀌게 된다. PVC관의 색을 흰색 

으로 바꾸면 산업폐기물 같은 재활용 원료의 무 

분별한 사용을 막을 수 있다. 아울러 납안정제 

사용금지 규정과 장기 내구성 평가항목의 도입 

으로 품질과 위생기준을 대폭 강화했다. 또한 한 

국염화비닐관공업 협동조합과 공동으로 개정 표 

준의 보급과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7월 중에 

PVC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품질관리 기술세미 

나를 실시하고 개정표준이 정착될 때까지 매년 

시판품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.

PVC관은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 

는 중요한 배관재 인 만큼 기술표준원은 강한 의 

지를 가지고 이 번 조치 를 추진할 것 이 다.

개정표준 :

KS M 3401 수도용 경질 폴리 염화비 닐관

KS M 3402 수도용 경질 폴리 염화비 닐 이음관

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 염화비 닐관

KS M 3410 배수용 경질 폴리 염화비 닐 이음관

KS M 3600-1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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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S M 3600-2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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